
벤지딘계 염료 사용금지 시급
발암·불임 유발 … 대체염료 개발 절실 가격격차 극복 관건

벤지딘계 염료가 인체에 치명적임에 따라 해외 각국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계속 생

산·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벤지딘계 염료는 벤지딘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남성의 정자를 파괴해 불임케 하는 등 인체에 유

해하므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디아·파키스탄·태국·중국 등 동남아 국가

들도 벤지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 C o t t o n )용 직접염료나 동물성 섬유인 양모·울 또는 나일론·가죽 등의 염색에 쓰이는 산성염료

에서는 벤지딘이 사용돼 염료의 물성을 좌우해 왔다. 그러나 벤지딘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돼 왔다. 국내에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해 염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됐으나 본격적으로 N o n - B e n z i d i n e계 염료를 사용하지 않아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Direct Black 38의 경우 벤지딘을 사용할 때 농도·염색성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반면 원가가 싸 많

은 염료기업들이 선호했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F C - A c i d ( D P - A c i d )를 사용한 Direct Black 22를 개

발했다. 그러나 F C - A c i d의 가격이 일본산은 K G당 1 1 . 5 0달러, 중국산은 7 . 9 0달러에 달해 단가가 비싸

고 염색성·농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B A S F에서는 이 염료의

농도를 6 0 0 %까지 올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를 산성염료에도 적용, 대만에서는 N o n - B e n z i d i n e계 Acid Black 94, Black 29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페닐설폰아마이드를 원료로한 N o n - B e n z i d i n e계 산성염료인 Acid Black 160(Black NT)의 국내

개발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 및 수요가 맞지 않아 거의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죽염색에 사용되는 B e n z i d i n e계 B l a c k의 경우 K G당 2 ~ 3달러에 불과해 N o n - B e n z i d i n e계 염료

와 현격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격한 가격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있게 될 정부의 규제에 대처한 관련 국내 기술의 개발

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 2년 국내 직접염료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3 7 5 9톤을 생산했고, 산성염료는 전년대비

24.0% 증가한 6 7 1 2톤을 생산했다.

<화학저널 1 9 9 3 / 1 0 / 1 8 >

직접염료 기업별 생산실적( 1 9 9 2년)

이화산업

4 2 . 2 %

태흥산업 2 9 . 0 %

대광화학

7 . 7 %

경인양행

6 . 2 %

삼도화학 5 . 9 %
기타 9 . 0 %

총3 7 5 9톤

산성염료 기업별 생산실적( 1 9 9 2년)

태흥산업 2 4 . 6 %

경인양행

1 7 . 5 %

나토상사 1 0 . 5 %이화산업

1 0 . 4 %

대광화학 8 . 4 %

진웅산업

7 . 7 %

기타2 0 . 9 %

총6 7 1 2톤


